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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심히 일한

당신, 떠나

라!”

어느CF에 등장

했던 문구 하나를

그 로 옮겨보자.

“신선한 아이디어

를 원하는 당신, 상

식으로부터 떠나라!”

상식으로부터 떠나라

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릴 사

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아이

디어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고, 그러나 유

감스럽게도 이런 생각으로는 신선한 아이디

어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상식은 마치 거 한 울타리와 같다. 그것

도 아주 높고 견고한 울타리.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하는 그‘신선한 생각’은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상식의 울타리는

매우 넘기가 힘들다.

“나는 답답하고 고루한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

체가 상식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상

식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야 비로소 상식으로

부터의 탈출이 가능한 것이다.

상식으로부터상식으로부터 떠나라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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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은 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

들이다.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 해야하고, 용

변은 화장실에서 봐야 하며, 극장이나 공연

장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어서는 안되며, 사

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하늘로 솟구치

지는 않은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것들이 모

두 상식인 것이다. 이런 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에 범위를 정하고, 상상의 힘을

죽인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상식에서 벗어

날 힘이 있다면 이 해답을 발견할 것이고, 그

렇지 못한다면 헤매게 된다.

국 탄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이야 전기가 발전해 족히 수백 미터의

탄광까지 밝은 빛을 비추어 작업을 할 수 있

지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기

름 램프에 의존해서 작업을 해야만 했다. 당

시에 사용하던 램프는 모두 유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했다.

유리로 만든 램프가 부주위로 벽면에 부딪

혀 깨지면서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유리가 깨지면서 튄 불똥이 탄광내에 가득

찬 가스와 반응해 형폭발사고로 이어진 것

이다.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곤 했다.

집집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무사

히 돌아오길 기도하는 소리가 이어질 정도

다. 멀쩡하게 아침을 먹고 나선 사람들이 느

닷없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니 그 심정이

야 오죽했겠나.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

었다. 하루를 꼬박 일해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거의 부분이었고, 탄

광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나 마찬

가지 다. 농사를 지을 땅도, 가축을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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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탄광은 마지막

희망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다.

탄광이 개발되고 점점 땅 밑으로 들어가면

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가스가 유출되

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고, 갱도가 깊으니 그

만큼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다.

결국 탄광촌에서는 거 한 현상금

을 걸고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당시 최고의 기술자로 명성이 자자

했던 B씨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

B씨는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 없

었다. 탄광에서 켤 수 있는 등불이

라는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

다. 그렇다고 자신만을 믿고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는 노릇

이었다. 더군다나 가난한 탄광촌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 으니

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

떻게 가스가 가득한 동굴에서도 안

전한 등불을 만들 수 있단 말인

가?”

그의 머리 속에는 오만가지 생각

이 교차했다. 아무곳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가스로부터 불꽃을

보호할 방법은 없어 보 다.

“빛은 가로막지 않고 가스는 차

단하는 것, 유리가 제일 좋은데…

이건 쉽게 깨지니… 깨지지 않는

유리는 없는 걸까?”

그는 한동안 깨지지 않는 유리를 찾아 헤

맸다. 아주 두꺼운 유리램프를 구해보기도

하고, 색깔있는 유리를 만든다는 장인을 찾

아가 갖가지 색소를 넣은 유리로 실험도 해

봤다. 그러나 모두 허사 다. 어둡고 좁은

탄광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도 멀쩡할

유리는 세상에 없었다.

물론 그가 유리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었

다. 깨지지 않고 빛을 통과하는 재료로 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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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올려봤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철망

의 틈새로 가스가 드나들면 유리보다 오히

려 더 위험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체인 가스가 철망을 통

과한다는 사실은 그에겐 너무나 당연한 상

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깨지지 않은 유리 찾기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고된 시간이 한달 여가 흐

른 때 다. 아직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고,

그는 거의 절망상태 다. 모든 가능성을 확

인해봤지만 허사 다. 마지막 남은게 있다

면 철망을 이용한 방법이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될 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

다.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래 내가 삼라만상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는지

몰라”

그는 철망을 이용해 램프를 만들기로 작정

했다. 여전히 그의 상식은‘아니다’라고 말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램프에서 유리관을 벗겨내고 촘촘한 철망

으로 심지 주위를 돌렸다. 마지막 철망의 이

음새를 정리하면서 그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만약 이 마저도 실패한다면 기 에 부

푼 탄광촌 식구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마무리를 끝내고 그는 불을 붙인 램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부채를 집어 들었다.

만약 바람에도 불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었다. 바람의 향을 받으

면 철망 안과 밖은 다른 공기의 흐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펄럭펄럭 두 번째 부채 끝에서 강한 바람

이 일었지만 불꽃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

시 한번 힘을 주어 부채를 움직 지만 마찬

가지 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 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 가는 철망에 미

세한 공기막이 형성되어 내부와 외부가 전

혀 다른 역으로 구분된 것이었다.

‘성공이다’

그의 가슴속에서 바람이 일 거렸다.

성공 소식을 전해들은 탄광촌은 기쁨에 젖

어들었다. 그 동안의 고생을 완전히 보상받

은 듯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광용 램프는 국의 역

사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탄광촌의 슬픈 울

음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고, 능률은 눈에 띄

게 높아졌다.

만약에 B가 기체는 작은 틈도 자유롭게 통

과한다는 평범한 상식에 얽매여 새로운 시

도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식은 생각의

날개를 묶는 족쇄의 역할을 한다.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도 상식

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린다. 이

때는 좀더 과감하게 날아오르는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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